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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면 여자친구는 신경 쓰이는 게 

한두 가지가 아니다. 남자친구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욕

심, 남자친구를 배려하려는 마음 등으로 여자친구의 머

릿속이 복잡해진다. 어쩌면 이러한 마음은 당연하다. 상

대방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

문이다.

그런데 적정 선을 넘으면 고민하는 여자친구도, 그 모

습을 바라보는 남자친구도 힘이 들 수 있다. 진정 행복

한 사랑은 꾸밈없이 진실된 연애일 수도 있다. 인터넷매

체‘인사이트’가 남친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여친의 

모습 4가지를 소개했다. 지금까지 남친에게 그런 모습

을 보이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했다면 살짝 참고해도 좋

을 듯하다.

1. 민낯

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여자친구의 화장한 얼굴보다

는‘민낯’을 좋아한다. 인상이 순해져 귀여워 보인다거

나 자연스러워서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이유에서다. 또 

민낯은 오직 남자친구만 볼 수 있는 순수한 얼굴이라고 

생각되기도 한다.

인위적인 화장품 향이 아닌 여자친구만의 체취를 맡

음으로써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더 사랑스럽게 느끼

게 된다.

2. 뱃살

보통의 여자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통통한 뱃살

을 보여주기를 꺼린다.

남자친구가 뱃살을 만지려고 하면 저절로 배에 힘이 

들어가고, 화를 내기까지 한다. 무언가 민망하기도 하고 

매력 정도가 떨어지는 것 같기 때문이다.

그런데 소셜데이팅 앱‘J’가 총 3만 4,575명을 대상으

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 10명 중 9명은 여자친

구의 뱃살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한다.

3. 방귀

대부분의 여성들은 데이트 도중 방귀가 뀌고 싶어도 

참는다. 그 이유는 남자친구를 배려하고 싶기도 하고 이

미지를 깨고 싶지 않아서 등 다양하다. 하지만 실제로는 

오히려 방귀를 빨리 트면 틀수록 연인 관계가 더욱더 깊

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

한국의 매일유업중앙연구소 연구팀은 실험 참여자 

125명을 상대로 6개월 동안 연인과 방귀를 트고 지내

도록 통제하며 실험을 진행한 결과, 참여자의 절반 이상

이 연인의 생리 현상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.

연구진은 그 이유로‘인간미’를 들었다. 상대방의 자

연스러운 생리 현상을 통해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

보며 호감을 느끼는 것이다. 또한 스스럼없이 생리 현상

을 해결할수록 상대방과의 거리가 좁혀진다고 생각해 

친근감, 유대감 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.

연구진은“생리 현상을 공유하면서 호감을 높일 수 있

고,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.”고 설명했다.

4. 식욕

많은 남성들이 깨작거리며 음식을 먹는 것보다 한입에 

와구와구 잘 먹는 여자친구를 더 좋아한다.

커플들이‘꽁냥꽁냥’하는 순간엔 이미지를 지키려고 

음식을 조금씩 먹고, 적게 먹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. 하

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행동을 싫어한다

고 한다.

잘 먹을 때가 복스럽다고 느끼고, 함께 밥 먹는 시간을 

좋은 기억으로 남기기 때문이다.

남친은 신경 ‘1도’ 안 쓰는 여친의 모습


